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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매뉴얼 3] 안심 케어 다이어리 보호자 활용 가이드
부제: 내 손안의 요양원, 24시간 연결된 안심

1. 들어가며: "오늘 부모님은 어떠실까?"

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세요. 전화해서 묻지 않아도 됩니다.
'안심 케어 다이어리'를 켜는 순간, 부모님의 하루가 투명하게 보입니다.

보호자님께 드리는 3가지 약속
1. 투명함: 식사량, 기분, 투약 여부를 숨김없이 보여드립니다.
2. 연결: 궁금한 점은 요양보호사님과 앱으로 바로 소통합니다.
3. 안전: 위급 상황 시 가장 먼저 알림을 받습니다.

2. 핵심 기능 1: 데일리 리포트 (오늘의 하루)

"아침, 점심, 저녁... 밥은 잘 드셨을까?" 

앱 메인 화면에서 부모님의 하루 일과를 그래프와 사진으로 확인하세요.

• 기분 날씨: 오늘 부모님의 컨디션을 '맑음/흐림' 아이콘으로 보여드립니다.
• 식사/수면: 식사 섭취량(%)과 수면 시간을 그래프로 확인합니다.
• 활동 사진: 프로그램 참여 모습이나 산책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받아보세요.

• Tip: 사진에 '좋아요(하트)'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요양보호사님께 큰 힘이 됩니다.

3. 핵심 기능 2: 안심 톡 (공식 소통 채널)

"전화나 카톡으로 하기엔 미안하고, 궁금한 건 많을 때." 

시설에 전화해서 업무를 방해할까, 밤중인데 카톡해서 괜찮을까 걱정하지 마세요. 공식 소통 채널인 
'안심 톡'으로 남기면 됩니다.

• 문의하기: "어머니 내복 다 떨어지진 않았나요?", "주말에 면회 가도 될까요?"
• 요청사항: "아버지가 요즘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. 낮잠 좀 줄여주세요."
• 답변 알림: 요양보호사님이 확인 후 답장을 남기면 푸시 알림이 옵니다.

"죄책감 없이, 당당하게 물어보세요.“

그동안 궁금한 게 있어도 "바쁘실 텐데...", "밤늦게 죄송해서..." 하며 카톡 보내기를 주저하셨나
요?

이제 개인 메신저가 아닌, 시설 공식 채널로 마음 편히 소통하세요.

카카오톡과 무엇이 다른가요?
1. 공적인 기록: 여기 남긴 대화는 '사담'이 아니라, 어르신을 위한 '공식 케어 요청서'가 됩

니다. (시설장님도 함께 봅니다.)
2. 부담 없는 소통: 밤 10시에 생각난 걱정거리, 참지 말고 보내세요. 직원은 다음 날 출근

해서 업무 시간에 확인합니다. (직원 퇴근 시간엔 무음 처리)
3. 사생활 보호: 서로의 전화번호나 프로필 사진을 노출하지 않고, 사담이 아닌 오직 '어르신 

케어'에 관한 소통 채널로 우리 부모님의 케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.

� 보호자님의 한마디: "카톡은 보낼 때마다 눈치 보였는데, 이건 '우리 부모님 전용 소통방 
같아서 하루에도 몇 번씩 남겨야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답변도 훨씬 전문적이고요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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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안심 톡의 진짜 가치: 말 한마디도 데이터가 됩니다.

"카톡은 흘러가지만, 안심 톡은 쌓입니다.“

카카오톡 대화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. 하지만 안심 톡에 남긴 대화는 AI가 분석하여 케어에 
반영합니다.

• Before (카톡): "어머니가 요즘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." → (직원: "네, 알겠  
               습니다.") → 끝 (잊혀짐)

• After (안심 톡): 같은 말을 남기면?
1. AI 분석: [수면 장애 호소], [야간 불안] 키워드 추출.
2. 데이터 반영: 어르신의 '프로필(DNA)'에 야간 케어 필요 속성이 추가됨.
3. 행동 변화: 다음 날부터 야간 근무자에게 "이 어르신은 수면 체크를 더 자주 하세

요"라는 알림이 자동으로 뜹니다.
보호자님의 한 마디가 부모님을 위한 '맞춤형 돌봄 규칙'이 되어 돌아옵니다. 이것이 세만AI
의 기술입니다. 안심 톡을 통해 보호자들은 AI를 가동시켜 부모님을 함께 돌보고 있는 것입
니다.

5. 핵심 기능 3: 세이프가드 알림 (위기 공유)

"무슨 일이 생기면, 가족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합니다." 

만약 부모님이 넘어지시거나 편찮으실 때, 시설에서 숨길까 봐 걱정되시나요?

세만AI는 기계가 감지한 위험 신호를 보호자님께도 투명하게 공유합니다.
• [긴급 알림]: "낙상 감지됨", "바이탈 이상(고열)" 등의 알림이 뜨면 즉시 확인하세요.
• 상황 브리핑: 직원이 현장에 도착했는지, 119를 불렀는지, 어떤 조치를 했는지 실시간 타

임라인으로 보여드립니다.
• 투명한 공개: 사고를 숨기지 않고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뢰의 시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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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호자님을 위한 꿀팁]

1. '관심' 표현하기: 매일 리포트를 확인하고 "감사합니다"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. 내 부모
님을 돌보는 분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.

2. 정보 업데이트: 부모님의 드시는 약이 바뀌거나, 병원 다녀온 기록이 있다면 앱의 [건강 
수첩]에 올려주세요. 시설에서도 그 정보를 보고 케어합니다.

가족의 마음으로 연결합니다.

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곁에.
안심 케어 다이어리가 부모님과 가족을 이어주는 따뜻한 다리가 되겠습니다.

ⓒ세만AI 2026


